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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손떼도알아서간다

자율주행차7월출시…레벨3 기준세계첫도입

국토교통부가세계최초로레벨3 수준의 부분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도입했다. 이에따라오는 7월부터자율주행차량이나올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해 부분자율주행차 (레벨

3)안전기준을세계최초로도입했다고6일밝혔다.

이에따라올7월부터는자동차로유지기능이탑재된레벨3자율

차의출시와판매가가능해진다.자동차로유지기능은운전자가직

접운전하지않아도자율주행시스템이차선을유지하면서주행하고

긴급상황등에대응하는기능이다.

기존 레벨2 는운전자를지원하는수준으로차로유지기능을작동

했을때차량이차선을이탈하면경고알람이울리는정도여서운전

자가직접운전해야했다.

레벨3 안전기준이도입되면지정된작동영역안에서는자율차의

책임아래운전자가운전대에서손을떼고도차로를유지하며자율

주행하는것이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

5)상레벨3는부분자율주행으로,레벨4는조건부완전자율주행으

로, 레벨5는완전자율주행으로구분해정의했다. 레벨5는모든조

건에서운전자없이운전이가능한자율주행수준이다.

또레벨3 자율차가다양한상황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부분

자율주행시스템안전기준을마련했다.

운행중고속도로출구에들어서거나예기치못한전방의도로공

사와마주치는등시스템작동영역을벗어난경우즉시혹은 15초

전경고를통해운전자가운전하도록한다.비상상황에대비하기위

해운전자착석을감지해운전가능여부가확인됐을때만시스템이

작동하도록했다.

충돌이임박한상황등운전자가운전전환요구에대응할시간이

부족할경우에는시스템이비상운행기준에따라최대한감속등으

로대응하도록했다.

향후 국제논의를바탕으로자율주행차가스스로판단해차로를

변경하는기능도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자율차성능검증을위한시험방법등을시행세칙으로마련할계

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명절현대 기아차타고고향가세요

465대무상대여시승이벤트

현대기아차는올해설을맞아귀성차량으로총465대를무상대

여하는 설명절이벤트를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를위해

현대차와기아차는각각250대, 215대차량을투입한다.만21세이

상운전면허소지자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

현대차의경우6박7일동안시승차를지원한다.대상차종은쏘나

타와쏘나타하이브리드(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싼타

페,팰리세이드등으로구성됐다.명절기간인이달23일부터29일까

지시승해볼수있다. 오는 14일까지현대차공식홈페이지이벤트

페이지에서응모하면된다. 당첨자는17일홈페이지를통해공지될

예정이다.

기아차도23일부터28일까지5박6일간시승기회를제공한다.대

상차종은신형K5 150대를비롯해K7프리미어20대,K9 20대,스

팅어 10대등이다. 중증장애인가정을위해카니발이지무브차량

15대도준비했다.

참여를원하는고객은오는17일까지기아차홈페이지내이벤트

페이지를통해응모할수있다. 당첨결과는 1월 20일확인할수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셀토스인기…기아차광주공장불황에도선전
지난해45만5865대생산

5년만에생산량소폭반등

쏘울9.4% 스포티지7.2%감소

생산량감소세를보이던기아차광주공장은셀토스인기에힘입어5년만에소폭증가로돌아

서는성과를거뒀다.기아차광주1공장셀토스생산라인. <기아차제공>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아차광주공장연도별생산현황
<단위:대>

53만8896

53만3483

49만8680

49만2233

45만5252

45만5865

지난해글로벌자동차시장불황에도불구

하고기아자동차광주공장은셀토스의인기

에힘입어생산량이소폭증가하는등선전했

다. 특히 2014년이후 4년연속생산량감소

세를보였던광주공장은지난해소폭이지만

반등전환하는데성공했다.

6일기아자동차광주공장에따르면지난해

총 생산량은 45만5865대로 전년 45만5252

대에비해0.1%인613대늘었다.

지난해 수출은 32만6946대로 전년(35만

993대)보다 6.8%인 2만4047대 줄었다. 하

지만,내수가12만8919대로전년(10만4259

대)보다23.7%인2만4660대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출시된셀토스의인기가

지속되면서내수불황을이겨냈다.

셀토스는 7월 5880대, 8월 5300대, 9월

7150대, 10월 9356대로 점차 늘었다. 11월

1만730대, 12월1만15대를생산,두달연속

생산량1만대를돌파했다.

애초이러한셀토스의인기에힘입어기아차

광주공장작년생산량이전년보다많이증가할

것으로예상했지만,12월3차례부분파업으로

생산계획에차질을빚어증가폭이줄었다.

지난해기아차광주공장의주요차종별생

산량은쏘울(전기차포함)이 14만2023대로

전년 동기(15만6716대)보다 9.4%인 1만

4693대감소했다. 스포티지도 17만663대로

전년(18만3908대)보다 7.2%인 1만3245대

줄었다. 봉고트럭은9만1375대로전년(9만

3745대)보다2.5%인2370대감소했다.

특히, 수출주력차종인쏘울은2018년 35

만993대를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61.1%

급감한13만6608대를수출하는데그쳤다.

기아차광주공장은2006년31만2622대를

생산해 연간 생산량 30만대를 돌파한 후

2010년 41만1196대로 40만대 생산시대를

열었다. 2014년 53만8896대로 50만대를처

음으로넘어섰고, 2015년 53만3483대를기

록한후생산량이50만대아래로떨어졌다.

기아차광주공장한해최대생산능력은62

만대다.

기아차광주공장관계자는 지난해연말3

차례파업이생산량증가에좋지않은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는수출시장이활성화하고노

사관계가원만해져생산량이크게늘기를희

망한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봉고3EV

트럭도전기차시대…기아차광주공장 봉고3EV 생산

완충시211㎞주행가능

경제성적재편의성우수

트럭도전기차시대가활짝열렸다.지난달

현대차 포터Ⅱ에이어기아차광주공장에서

봉고3 전기차가출시됐다.

기아자동차는 소형트럭 봉고3의 전기차

(EV) 모델 봉고3 EV 를 광주공장에서 생

산,출시했다고6일밝혔다.

기아차트럭최초의전기차모델인 봉고3

EV 에는135㎾모터와58.8㎾h배터리가탑

재됐다. 100㎾급충전기를이용하면54분만

에급속충전을마칠수있고, 완충시211㎞

를주행할수있다.

봉고3 EV에는적재중량을실시간감지해

주행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이 적용됐으

며,제동시발생하는에너지로배터리를충전

하는회생제동시스템도갖췄다.전동식파워

스티어링(R-MDPS), 버튼 시동시스템, 전

자식파킹브레이크(EPB)등기능이모든트

림(등급)에기본적용돼기존모델보다편의

성을높였다. 특히, 낮은적재고와적재함바

닥을평평하게만들어주는평바닥옵션을적

용,우수한적재편의성을갖췄다는평이다.

봉고3 EV 가격은 트림별로 GL 4050만

원, GLS 4270만원이다.

여기에등록단계에서주는세제혜택(취득

세 140만원 한도감면)과 화물전기차에주

는정부보조금 1800만원 및지자체별보조

금을 합하면 실제 구입 가격은 2000만원대

다.공영주차장주차비와고속도로통행료할

인혜택도받을수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첫SUV GV80

제네시스첫SUV GV80 디자인공개…웅장하고세련

현대자동차고급브랜드제네시스가처음

출시하는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

의디자인을최근공개했다.

GV80 은제네시스의독창적이고고급스러

운 역동적인우아함을디자인콘셉트로삼아

대형SUV특유의웅장함과강한카리스마를

느낄수있도록했다고현대차는소개했다.

전면부는방패모양크레스트그릴을중심

으로좌우에4개의얇은쿼드램프를적용,독

창적인디자인을강조했다.제네시스만의고

유문양 지-매트릭스 패턴도적용했다.

측면부는쿼드램프에서시작해전륜휠하

우스와도어상단부를거쳐후륜휠하우스까

지 이어지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

인 (Parabolic Line)이특징이다. 3열을갖

춘대형SUV임에도쿠페처럼날렵하게떨어

지는루프라인을적용,다른대형SUV와차

별화를 꾀했다. 국산차 최대인 22인치 휠을

장착해볼륨감을극대화했고,물결모양의바

큇살곳곳에도 지-매트릭스 문양을넣어제

네시스정체성을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한국 특유의 미적 요소인

여백의미를강조하려했다.

첨단사양을많이적용했지만,복잡한조작

버튼을배치하는대신단순하고깔끔한공간

으로구현해운전자가안락감을느끼면서편

안하게운전에만집중할수있도록했다는게

현대차설명이다.

날렵한형태의송풍구를양측문과만나는

지점부터전면부를가로질러길게배치해전

면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

고,액정표시장치(LCD)의터치패드적용도

확대해센터패시아조작버튼을최소화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